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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도에서새인생 新전남인

<7> 해남어불도박정희어촌계장

25년전기시공업접고고향으로…어민소득 마을발전위해노력

소형배지원사업선정 친환경부표 물김영양제사용확대목표

올해마지막수확하는김이라고해서 만살김

이라부릅니다.씹다보면고소한맛이나요.

해남군송지면어불도앞바다를배로 3분여달

리면박정희(57)씨의 5㏊규모물김양식장이있

다.

지난13일만난박씨는단박에취재진을이끌고

배를 몰았다. 유채꽃이 만발할 무렵이면 마지막

물김을수확하느라바쁠시기인데, 마침잘찾아

왔다는것이다.

그는바다에잠긴그물을걷어올려김을한움

큼떼어내더니기자에게맛보라며건넸다.

혀가아릴정도로짜고비릿하다가도몇번씹

어보니담백하고고소한향이입안에풍겼다.

그는한껏찌푸렸던기자의인상이차츰펴지자

뭐든부딪혀보면적응되는법입니다. 뱃일도사

람사는이치랑다를게없죠라고말했다.

25년동안전기시공을해온이력을듣지않으

면박씨는영락없는바닷사람으로보인다.

어불도에서 나고 자란 박씨는 군대를 다녀온

26살되던해고향을떠났다.정년까지일하다귀

어할계획이었지만갑작스러운사고를당해10년

정도일찍고향에돌아오게됐다. 왼쪽팔에크게

남은 흉터는 고단했던 도시의 삶을 대신 말해준

다.

부모님이 물김 양식을 하셨기에 어릴 적부터

막연하게어부의길을가야겠다는생각을해왔어

요. 귀어 1년 전부터고향을오가며선배들의조

언을들었죠. 늘 가슴에바다를품고살아왔지만

나이쉰이다되어새로운시작을하는건쉽지않

았어요.고향을떠난 20년동안어불도가몰라보

게바뀌기도했고요.

어불도는내려다보면섬이부처를닮았다해서

이름지어진섬이다.주민4명중1명꼴인50여명

이 20~40대청년층이다.

김과 전복으로 연평균 240억원을 벌어들이는

부촌으로,어가당연평균매출은물김양식은 2억

7400만원,전복은3억1000만원수준이다.

박씨는귀어를준비하는 1년동안집을짓고배

를구하는데빠듯하게시간을썼다. 귀어정책자

금 대출 조건이 어긋나서 오롯이 스스로 목돈을

마련해야했다. 귀어유형에따라편차가크지만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려면 5억원 가량의 초기

자금이필요하다는게박씨설명이다.

한도 2억짜리귀어자금을대출받으려은행문

턱을석달동안넘나들었던기억이나네요. 우여

곡절끝에귀어를하고난뒤에도여러사정으로 3

년동안어업공백이생기기도했습니다. 귀어절

대호락호락하지않습니다. 다만 왜귀어를하는

가 어떻게해야내가행복한가를끊임없이물으

며앞만보고가야하죠.

봄이면뒷마당에유채꽃이흐드러지게피는박

씨네 빨간지붕 집에는동갑내기아내가함께살

고있다.

4년전부터는태국에서온외국인노동자자몽

(27)씨가새로운식구가됐다.

자녀가장성해서우리품을떠나적적하던때

자몽이와줬어요. 이제는말하지않아도서로알

아서맡은일을할정도로호흡이붙었죠.고마운

마음에생일잔치를열어줬더니다른외국인노동

자들도번갈아잔치를여는마을풍습이생겨났어

요.

지난해어촌계장과어촌뉴딜 추진위원장을 맡

으며뭍에서지내는시간이많아졌다.어란진항에

서어불도까지직선거리는600ｍ정도로, 두시간

마다여객선이오간다.

제인생2막에서마을일이차지하는비중은 7

할이넘는것같아요. 그동안발로뛴덕에 1억원

상당부잔교와 1억5000만원크레인을부두에유

치한게제어촌생활에서가장보람찹니다. 올해

는소형배지원사업을선정되고, 친환경부표와

물김영양제사용을늘리는게목표입니다.

박씨와어촌계원모두가한마음으로노력한결

과최근에는해양수산부가주관하는 2021년어촌

뉴딜300 공모사업에송지어불항이선정되는쾌

거를올렸다.어촌계장박씨는전남귀어귀촌지원

센터가선정한우수귀어인으로그역량도인정받

았다.

어촌뉴딜 300사업은낙후된선착장등어촌의

필수기반시설을현대화하고지역의 특성을 반영

한특화사업을추진해지역경제에활력을불어넣

기 위한 지역밀착형 생활공공시설(SOC)사업이

다.

송지어불항에는 93억원을투입해기항지편의

시설확충, 공동작업장조성, 스마트커뮤니티센

터조성,폐기물처리시설설치등을추진한다.

/해남=백희준기자bhj@kwangju.co.kr

해남어불도앞바다에1만5000평(5㏊)규모로펼쳐진박정희(57)씨양식장에는지난겨울매서운파도를맞고자란물김이자라고있다.

/해남=최현배기자choi@kwangju.co.kr

해남군 어불도 박정희 어촌계장이 8년째 이어

오고있는 김양식은전남의대표적어업가운데

하나다.

20일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결과에따르

면지난해전남김생산량은39만4111t으로,전국

생산량(53만6127t)의 73.5%를차지했다.

전남김생산량은10년전인지난2010년(15만

4652t)보다 154.8%(23만9459t)나증가했다.

김과미역이주요품종인천해양식어업은전남

에서 10년새2배넘게성장했다.

지난해전남천해양식어업생산량은 170만547

t으로,지난 2010년(83만4952t)에비해 103.7%

(86만5595t) 증가했다.

전남어업생산량에서천해양식이차지하는비

중은 90.6%로 가장 많다. 천해양식에 이어서는

일반해면어업(16만8269t 9.0%), 내수면어업

(8168t 0.4%)순으로나타났다.

10년새어업별생산량이줄어든부문은일반해

면어업(-0.7%)이 유일하다. 일반해면어업생산

량은지난해 16만8269t으로, 10년전보다 1236t

(-0.7%)감소했다.

천해양식 생산량은 103.7% 증가하고, 강이나

호수에서 이뤄지는 내수면어업 생산량은 14.5%

(1035t) 늘어난8168t으로집계됐다.

지난 10년동안전남어업별생산량비중은큰

폭으로변화했다.

천해양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0년

82.5%에서지난해90.6%로, 8.1%포인트증가했

다. 일반해면어업 생산량 비중은 16.8%에서

9.0%로, 7.8%포인트감소했다.내수면어업비중

도 0.7%에서 0.4%로, 0.3%포인트줄었다.

지난 한 해 전남 어업 생산량은 10년 전보다

85.5%(86만5393t) 늘어난 187만6983t을 기록

했다. 전남 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317만

4407t)의절반정도(57.3%)로, 17개시도가운

데 1위다. 전남의 뒤를 잇는 경남 생산량(59만

6842t)보다3.1배많은수준이다.

/백희준기자bhj@kwangju.co.kr

사고후시작된귀어생활…물김이선물한인생 2막

어촌뉴딜추진위원장을지낸박씨와어불어촌계가한마음으로노력한끝에,올해93억원규모 해양수

산부어촌뉴딜300공모사업에최종선정됐다. <박정희씨제공>

전남천해양식어업10년새 2배성장…김생산량전국73.5%


